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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academic stress in school aged children. The subjects were 230 school aged children who attended elementary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Questionnaires that required self-report by school aged children were used to investigate self-control, covert narcissism, and academic stress.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single and multiple regression, and Sobel test using SPSS 1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mong school aged children, self-control exerted indirect effects on academic stress mediated by covert narcissism. Intervention for academic stress among school aged children requires consideration of children with high covert narcissism scores abov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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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로 인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와 압력 그리고 학업 부담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입시가 특목고 입시, 국제중 입시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에서 학업에 대한 압력과 압박 그에 따른 부담감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2011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도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처럼 부모, 형제·자매, 외모, 신체 건강 등을 포함하는 일상의 스트레스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 Seon, 2013). 이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 부담감 및 학업 스트레스도 청소년과 비견될 만큼 낮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업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동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높은 스트레스가 학업 스트레스라는 점도 있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성취 외에 학교적응, 우울증, 대인관계 부적응, 자살 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기(Moon, 2006) 때문이다. 학업 스트레스가 지니는 부정적 예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및 중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학업 스트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학령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중재 활동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부적응 행동을 조기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 변인보다 학업 스트레스에 과민하거나 취약할 수 있는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에 초점을 두고 학업 스트레스에 쉽게 영향 받을 수 있는 개인 내적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중재 및 개입 활동 시, 우선 대상 프로그램 선정이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를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한 학령기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으로 우선 고려하였다. 자기통제는 학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중요 예측 변인으로 지목(Feldman et al., 1995; Jung, 2010; Nam et al., 2012; Steinberg, 2015)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Duckworth & Kirby, 2013; Mischel & Mischel, 1983), 바람직한 행동이나 사고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Muraven et al., 1999)인 자기통제는 목표지향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Baumeiste et al., 2007). 이러한 능력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원이 있을 때 자동적이면서도 습관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기(Muraven et al., 2008)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약한 사람은 직면한 학업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거나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 학업 상황에서 다양한 자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제한된 자원만을 자동적 또는 습관적으로 적용하여 해결할 경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능력과 자원을 초과한다고 느꼈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상호작용적 시각(Lazarus & Folkman, 1984)을 적용해 볼 때, 제한된 자원의 수는 스트레스 유발의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기통제력이 약한 아동들은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충동을 이겨내는데 어려움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보다 쉽게 자신의 능력과 자원이 학업 성취를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판단 때문에 학업 관련 문제 상황에서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청소년 패널 초등학생 4차년(2006년)도 표본 데이터(Jung, 2010)와 중학교 2학년 4차년도 표본 데이터(Moon, 2006)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도 각각 자기통제가 낮을 때 보다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만큼이나 학업 상황에서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인지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내현적 자기애를 고려할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가 인지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스트레스임을 고려해 볼 때, 내현적 자기애는 직면한 학업 상황을 보다 스트레스하게 인지하도록 만드는 내적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함을 나타내는 자기애(Wink, 1995)는 자기에 대한 심리적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면서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른다. 따라서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거만하고 과장되게 자신을 평가하거나 성공과 권력에 대한 환상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McCullough et al., 2003). 이러한 자기애적 특성 가운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반응에 예민할 뿐 아니라 수치심이나 굴욕감 등을 쉽게 느끼는 성향을 내현적 자기애라 한다(Robbins & Dupont, 1992).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 민감하며 예민하게 반응한다(Akhtar & Thomson, 1982).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 때문에 타인의 평가나 타인과의 비교가 예상되는 학업 성취 상황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은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기상이 학업 성취의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는 경우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은 학업에 관한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 자기의 괴리에서 보다 강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수준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억누르는 성향이 강한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상, 이러한 아동은 학업으로 인한 불안감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시험 불안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의미있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Bak & Lim, 2010)에서도 지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통제와 내현적 자기애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통제와 내현적 자기애 간의 관련성이다. 자기통제와 내현적 자기애는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나,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현적 자기애는 낮은 자기통제와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Vohs (2005)는 자기통제가 사회적 수용 및 적응에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내현적 자기애처럼 사회적 수용 및 적응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기통제가 낮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자기통제와 자기애 간에는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Harrison, 2010)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낮은 자기통제로 인해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 간에 괴리를 경험하는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모나 친구 등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보다 더 민감한 태도를 나타내는 등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강화된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직면한 학업 상황에서 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도록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통제 및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 있으며, 자기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통제 및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이 독립된 각각의 직접 영향일수도 있으나, 자기통제와 내현적 자기애 간의 관계를 매개로 한 간접 영향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통제와 내현적 자기애 간의 관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개인 내적 변인인 자기통제와 내현적 자기애와 연결시켜 살펴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와 내현적 자기애 간의 부적 관계성을 기반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통제의 영향이 내현적 자기애를 매개로 한 직, 간접 영향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첫째,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동을 선별할 수 있는 개인 내적 변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만약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통제의 영향이 내현적 자기애를 매개로 한 영향이라면,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이 보다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한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중재하는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예측변인인 자기통제가 내현적 자기애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통제의 영향은 내현적 자기애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1-1)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는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3)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는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4)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통제의 영향은 내현적 자기애를 통제했을 때도 유의하게 나타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남녀 아동 23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진학 뿐 아니라 국제중 입학 등으로 인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구체화 되는 등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시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 및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230명 아동 중 남아는 115명(50%), 여아는 115명(50%)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30대가 34명(14.8%), 40대가 183명(79.6%), 50대 이상이 13명(5.7%),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96명(41.7%), 40대가 132명(57.4%), 50대 이상이 2명(0.9%)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 43명(18.7%), 전문대졸 이상이 187명(81.3%),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 56명(24.3%), 전문대졸 이상이 174명(75.7%)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86명(37.4%), 300-400만원 미만 가구는 58명(25.2%), 400만원 이상 가구는 86명(37.4.0%)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Min과 Yoo(1998)가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중 학업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숙제가 많아서’, ‘노력해도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학교 시험 때문에’ 등 8문항으로 이루어진 학업 관련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응답가능범위는 8-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
          Kendall과 Wilcox(1979)가 개발한 자기통제 척도(SCRS: Self-Control Rating Scale)를 사용하였다. ‘만약 처음에 너무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다면 나는 곧 좌절하거나 그만 둔다’, ‘나는 일이나 숙제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 ‘나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등의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응답가능범위는 33-1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Gwak et al.(2010)이 개발한 아동용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이들이 나의 단점을 알아차릴까봐 무섭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야만 만족스럽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욕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자주 있다’ 등 착취와 공격성, 과민성과 취약성, 자기중심성 요인의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12문항으로 이루어진 내현적 자기애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12-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19.0프로그램의 기술적 통계,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Table 1>에서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은 4점 척도 중 2.28(.74)로 나타났다. 이는 2점 ‘그렇지 않다’보다 높으나 ‘그렇다’ 3점 척도보다 낮은 수치다. 자기통제의 평균(표준편차)은 5점 척도 중 3.44(.49)로 나타났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의 평균(표준편차)은 4점 척도 중 2.05(.50)로 나타났다. 이는 2점 ‘그렇지 않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1> 
				
        

        
          The Mean(SD) of academic stress, self-control, covert narcissism (n=230)
        
        

      

      
        
          
            	Variables
            	Min-Max
            	Mean(SD)
          

        
        
          	cademic stress
          	1-4
          	2.29(.74)
        

        
          	self-control
          	1.97-4.82
          	3.44(.49)
        

        
          	covert narcissism
          	1-4
          	2.05(.50)
        

      

      

      한편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활용하였다.

      
        <Table 2> 
				
        

        
          Baron & Kenny’s procedures for mediational hypothesis
        
        

      

      
        
          	1 step
          	independent variable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dependent
variable(path c)
          	
            
          
        

        
          	2 step
          	the independent variable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mediator(path a)
          	
            
          
        

        
          	3 step
          	mediator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dependent
variable(path b)
          	
            
          
        

        
          	4 step
          	the mediator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controlling for the independent variable(path c
> path c')
          	
            
          
        

      

      

      4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투입했을 경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c')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매개변인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줄어들었다면(c') 매개변인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예측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가 유의한지(연구문제 1-1), 예측변인과 매개변인 간 관계가 유의한지(연구문제 1-2) 그리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가 유의한지(연구문제 1-3)가 있는지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3> 
				
        

        
          Sim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elf control, academic stress and covert narcissism (n=230)
        
        

      

      
        
          
            	Variable
            	B
            	Std.
Error
            	
              β
            
            	F(df)
            	
              R2
            
            	Constant
          

        
        
          	self-control →
academic stress
          	-.06
          	.02
          	-.15*
          	5.20
(1, 228)
          	.02
          	24.50
        

        
          	self-control →
covert narcissism
          	-.08
          	.02
          	-.23***
          	12.48
(1, 228)
          	.05
          	34.15
        

        
          	covert narcissism →
academic stress
          	.37
          	.06
          	.37***
          	36.74
(1, 228)
          	.14
          	9.17
        

      

      
        
          
            *
            p < .05
          
        

        
          
            ***
            p < .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는 종속변인인 학업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15, p < .05).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가 낮을 때 학업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는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에 부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3, p < .001).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통제가 낮을 때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외에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는 종속변인인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7, p < .001).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학령기 아동은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순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통제의 유의한 영향(연구문제 1-1의 결과)이 내현적 자기애를 통제했을 때도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연구문제 1-4). 중회귀분석의 경우, 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해야 하므로 변인 간 상관관계, 공차한계값과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보았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는 절대값 .23,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95,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06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D-W) 계수가 1.63으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02).

      
        <Table 4> 
				
        

        
          Bivariat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30)
        
        

      

      
        
          
            	Variables
            	self-control
            	covert
narcissism
            	academic
stress
          

        
        
          	self-control
          	1
          	
          	
        

        
          	covert narcissism
          	-.23***
          	1
          	
        

        
          	academic stress
          	-.15*
          	.37***
          	1
        

      

      
        
          
            *
            p < .05
          
        

        
          
            ***
            p < .001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통제와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을 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통제의 영향은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를 통제했을 때(β = .36, p < .001)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β = -.15, p < .05, →β = -.07, ns)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통제의 영향이 내현적 자기애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elf control and academic stress predicting covert narcissism (n=230)
        
        

      

      
        
          
            	Variables
            	B
            	Std.
Error
            	
              β
            
            	F(df)
            	
              R2
            
            	Constant
          

        
        
          	self-control,
covert narcissism
→academic stress
          	-.03
          	.02
          	-.07
          	18.97
(2,227)
          	.14
          	12.38
        

        
          	.36
          	.06
          	.36***
        

      

      
        
          
            *
            p < .05
          
        

        
          
            ***
            p < .001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문제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Figure 2로 나타낼 수 있다.

      
        
        

        Figure 1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academic stress
        
        

        

      

      
        
        

        Figure 2 
				
        

        
          The Mediated effect of covert narcissism the relations between self-control and academic stress
        
        

        

      

      한편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 내현적 자기애와 학업스트레스 간 완전 매개관계의 경로모형을 분할표로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1982)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적 간접효과는 -.08로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of path model for self-control and covert narcissism in academic stress
        
        

      

      
        
          
            	Variable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elf-control→
covert narcissism
          	-.23
          	-.23***
          	-
        

        
          	self-control→academic stress
          	-.15
          	-.07(ns)
          	-.08*
        

        
          	covert narcissism →
academic stress
          	.37
          	.36***
          	-
        

      

      
        
          
            *
            p < .05
          
        

        
          
            ***
            p < .001
          
        

      

      

    

    

  
    
      Ⅳ. 결 론
      대구경북지역의 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23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통제의 영향을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하는가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는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 자기통제가 낮을 때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가 자기통제와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Jung, 2010; Moon, 2006)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학령기 아동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직면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보다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의 대처행동을 자동적 또는 습관적으로 사용(Muraven et al., 2008)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학업 스트레스의 근원적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동은 학업 관련 문제 상황에서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 자기통제가 낮을 때 내현적 자기애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기통제와 내현적 자기애 간에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Harrison, 2010; Vohs et al., 2005)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기통제가 낮은 학령기 아동은 낮은 자기통제로 인해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 간에 괴리를 경험하기 쉽다.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자아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느끼는 자아 간 괴리가 클수록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이러한 욕구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타인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내현적 자기애를 강화시킬 수 있다. 자기통제와 내현적 자기애 간의 부적 상관관계는 자기통제 증진 활동이 내현적 자기애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는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 때 학업 스트레스를 보다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비판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쉽게 위축되며 과도하게 감정을 억제하는 내현적 자기애(Kohut, 1971)의 경우 자신은 상처받아서는 안되고 거절당해서도 안되며 못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되고, 밉보여서도 안되는 사람이라는 자기애적 또는 자기도취적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Kim & Seo, 2013), 서열화된 성적을 통해 자신의 가치가 폄하될 수 있는 학업 상황에서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시험 불안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의미있는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연구결과(Bak & Lim, 2010)와 더불어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아동이 학업 관련 상황에서 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는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내현적 자기애를 통제했을 때 유의한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통제의 영향은 내현적 자기애에 의해 완전 매개됨(Baron & Kenny, 1986)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자기통제보다 더 의미있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인 것이다. 자기통제의 영향력이 내현적 자기애에 의해 완전 매개 되고 있다는 것은 낮은 자기통제보다 높은 내현적 자기애가 학업 스트레스에 더 직접적 영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의 학령기 아동은 자기 상이 상처입는 것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부모나 교사 또는 친구의 반응에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 성취와 관련된 타인의 말 가운데 비판적인 내용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과도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의 아동은 학업 스트레스에서 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안적 해결책과 전략을 통해 스트레스 근원을 제거하기보다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 하거나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 원을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Lee & Hyun, 2012)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의 학령기 아동은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서도 효율적 대처행동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 중재 시, 내현적 자기애 아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중학교 진학 등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을 탐색하고 변인 간 관계를 매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 이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의 조기 관리에서 내현적 자기애 아동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은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내현적 자기애와 연결시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A유형 행동 패턴의 성격 특성과 연결시켜 살펴볼 것을 제안해 본다. 보다 적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다른 사람이나 일이 그 환경에서 방해가 될 때에는 이에 대해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행위-정서의 복합체(action-emotion complex)로 정의되는 A유형 행동 패턴(Friedman & Rosenman, 1959)이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Fukunishi et al., 1995; Hemingway & Marmot, 1999)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내현적 자기애와 A유형 행동 패턴과 연결시켜 살펴 볼 경우,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 아동 가운데 보다 더 신중하게 관리하고 지도되어야 할 아동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학업 스트레스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내적 변인에서만 탐색한 이 연구는 아동의 개인적 측면에서만 학업 스트레스를 탐색하려 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논문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일반화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이 연구가 갖는 문제점은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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